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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화가 조용백씨가 전남대병원

CNUH갤러리에서 GOLF구름 위를

거닐다를 주제로 6월4일까지 초대전을

연다

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정통수묵화

기법으로골프를담은회화 20여점을선

보인다

작가는골프채를자유로움의상징으로

보고있다 GOLF비상자유 GOLF

현실이상등연작은전통회화기법을현

대적으로표현했다

GOLF비상자유는푸른색바탕에

실제골프채와골프공을부착했다 하얀

색으로 그린 깃털 위에 놓여 있어 마치

허공에떠있는듯한느낌을전한다

또 GOLF현실이상은 화면을 두

개로나눠현실세계와이상향을표현했

다 골프채가놓여있는이상세계는언젠

가는도달하고싶은삶의목표다

조 작가는 비상하듯 날개를 달고 하

얀 공이 날아가는 그 곳에 모두가 꿈꾸

는세계가있다며 내가의도하지않은

곳에닿을지라도또다시도전하는자연

과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진

다고설명했다

목포 출신으로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

한 조씨는 개인전 10여회와 단체전 200

여회에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특

선 전남 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

며 현재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

한국미술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문의

0622205104 김용희기자 kimyh@

광주피아노아카데미(회장 구재향)는

2005년전국최초로창작피아노독주곡

을 공모하는 작곡 콩쿠르를 개최 새로

운창작피아노음악을발굴해왔다

올해는자체콩쿠르대신현재활발하

게활동하고있는젊은작곡가와대학에

재직하고있는기성작곡가의작품을무

대에 올린다 우리나라 현대창작음악계

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고있는 21세기

악회(회장 정종열)에서 작품을 공모 당

선작 7곡을 피아노아카데미 회원들이

연주한다

오는 16일오후 7시30분광주유스퀘

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49회

정기 음악회 창작 피아노 음악의 밤을

통해서다

이번무대에서는유영우곡 Yeoubi

for Solo PianoTwo movements를

정윤정씨가 연주하며 김구영씨가 쇼팽

의 흑건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My

LittLe BirD를주소영씨가들려준다

또 이문석의 Adagio sostenuto

from her dream과 정종열 곡 Four

Intros를 이성은과 김윤지씨가 연주하

며 이홍석 곡 Palais de mari와 강중

훈 곡 새야새야 파랑새야 주제에 의한

다섯 개의 피아노 소품을 최원정이근

영씨가들려준다 또 백자영곡 피아노

를위한뭉쳐짐은최선희씨가연주한다

티켓 가격 전석 1만원 학생 50% 할

인 문의 01063316834

김미은기자mekim@kwangjucokr

GOLF구름 위를거닐다

전남대병원갤러리 6월 4일까지조용백초대전

GOLF비상자유

518을애써잊은채살아왔을땐오월

영령들에게 진 빚을 몰랐습니다 하지만

광주에서활동하는이상 518을떼어놓고

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을 하면 할수

록더빚이늘어나고할일이많다는걸알

게됐습니다

대통령 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9일 밤

메이홀에서는 518을 주제로 작품활동

을 하고 있는 여성작가 4명이 모여 광주

오월을이야기하는시간을가졌다

김화순(회화)노정숙(판화)주홍(샌드

애니메이션)정유하(작곡)씨 등 다양한

장르에서활동하는예술인들이다 이들은

무안전남여성플라자가기획한 여성작가

5인이 말하는 오월 행사에 참여한다 공

선옥소설가는일정상함께하지못했다

16일부터 6월7일까지열리는행사를앞

두고 미리 만난 작가들은 오월 작업을 시

작하게 된 계기와 당시의 경험을 나누며

친분을다졌다

각자 장르가 다르니 이날 처음 만난 작

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수

록맞장구가많아지고공감이이어졌다

주홍 작가는 1980년 5월 13살 때 거리

에서사람들이경찰들에게맞고끌려가는

장면을 보고 엄청난 공포를 겪었다며

한번 빠지만 매몰될까봐 한동안은 일부

러 518 작품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할

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

정유하작곡가도처음부터 518작업을

하지는않았다

전남대음악학과 2학년이었어요친구

따라 매일 집회에 참여하긴 했지만 518

을 작품 주제로 삼지는 않았어요 1997년

미국 유학 시절 박사과정 마지막 작품을

만들던 중 광주 518이 떠올랐어요 스스

로덮어놓았던걸열게된거죠불탄트럭

경찰에게맞아피멍이든사촌동생도다시

생각나고아무것도하지않았다는부채의

식이 생겼어요 곡을 쓰고 나니 후련해졌

습니다

정씨는현재전남대 518연구소연구교

수로 활동하며 오월 음악을 수집연구하

고있다

김화순작가는작품으로 518트라우마

를치유했다고밝혔다 김작가는 초등학

교 4학년때 함평에 살았는데 어느날 광

주목포간 도로에 차가 한대도 다니지 않

았다며 광주로가겠다는오빠를가족들

이 말리고 무기를 챙겨든 학생들이 버스

를타고지나간모습이눈에선하다고말

했다 이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때 본

풍경이꿈에나왔다며 다큐로만들어보

자는생각에가족이야기를담아완성하니

더이상꿈을꾸지않았다고덧붙였다

노정숙작가에게도 518은꺼내기싫은

기억이다 여고 2년때시위에참여한두살

위 오빠를 찾으러 다니며 수많은 참상을

목격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에 입학한 노

작가는 주제를 숨긴 채 518 기억을 동판

화로표현했다

서울(성심여대 대학원 판화학과) 유학

시절 전남대출신이라는이유로대학원장

이 데모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

하더군요 또 누군가 술자리에서 광주는

저주의 땅이야하는 소릴 듣고 깊은 상처

를받았어요 다른 작업을할수없었습니

다 마음과손으로하는동판화작업은오

월상처를스스로치유하는과정입니다

이번행사는크게컨퍼런스와전시로구

성된다 16일각작가들의발표와함께작

가와의대화가진행된다

김작가는오월아주머니가주먹밥을내

미는 자네 밥은 먹었능가 등 회화 10점

을 정 작곡가는음악과함께 518참상과

평화를담은교향시 업라이징 작곡 노트

를선보일예정이다 주 작가는 518 당시

희생당한어린이와돌아오지않는남편을

기다리는임신부를소재로한샌드애니메

이션을 준비하고 노 작가는 형87 상처

난기록 등동판화를선보인다

공선옥 소설가는 518 소설 그 노래는

어디서 왔을까 중 한구절을 크게 확대해

낭독하고설명할계획이다

공씨는 소설 속에는 실제 오월 상처를

겪은 여성을 모델로 한 주인공 두명이 나

온다며 주인공들이 겪은 상황이 너무

참혹해환상적으로묘사한부분을설명하

며 전쟁 등으로 전세계 여성들이 겪는 아

픔과상황을이야기하겠다고밝혔다

작가들은 오월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

입을모은다

그때를 겪어본 우리들도 아직까지 5

18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 사람들은 너

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품으로

518을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

할생각입니다 문의 0612607300

김용희기자 kimyh@kwangjucokr

그림음악소설로 5월 상처어루만지다

광주피아노아카데미 49회 정기음악회

창작 피아노음악의밤

공모 당선작 7곡 연주

이문석 이성은

16일 유스퀘어금호아트홀

김화순작 자네밥은먹었능가

전남여성플라자 518행사

여성작가 5인이 말하는 오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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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여성플라자 여성작가 5인이말하는오월 행사에참여하는작가들왼쪽부터김화

순노정숙정유하주홍씨 오른쪽은공선옥518 소설 그노래는어디서왔을까

김화순노정숙주홍정유하공선옥참여

16일 컨퍼런스작품발표 작가와의대화

판화애니메이션등 6월 17일까지전시


